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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 불감증 때문인지 우리 주위에서 사건·사고가 속출 하고 

있다. 어찌 보면 사고다발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

마저 들게 하고 있다. 육·해·공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을 

정도다. 멀쩡해 보이는 땅에 갑자기 자동차가 빠지고 길을 걷던 

사람이 한 순간 땅속으로 사라진다. 길을 걷는 시민들은 지금 몹

시 불안하다. 서울·대전·대구·제주 할 것 없이 전국 곳곳에서 

발생하는 땅 꺼짐(싱크 홀) 때문이다. 서울서 확인된 것만 해도 

3,300건의 크고 작은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났다. 

작년 8월 잠실 송파 석촌호수 일대에서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났

을 당시 서울시가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는가 하면 대책반을 꾸

리는 등 호들갑을 떨었었다. 시민들 역시 불안을 넘어 공포감에 

빠져들었었다.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어지간한 땅 꺼짐에는 

모두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. 아니 무감각해졌다. 지금 장마철

에 접어들었다. 이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

른다는 것이다. 

도심 땅 꺼짐 현상은 지하수위 강하에 의해 지반이 약해지거나 

혹은 지반 내에 공동이 형성돼 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지

하수위 강하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주원인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

물 투수지표가 확대됨에 따른 빗물 지하침투량 감소를 든다. 또 

생활·공업용수 증가에 따른 지하수 과잉채수와 지하철·고층빌

딩 등 지하인공구조물 건설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 증가로 인해 

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. 한 마디로 땅 속, 

기고

땅 속이 예사롭지 않다…
싱크홀에 무감각 해서는 안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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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을 너무 건드린다는 것이 문제다.

가장 큰 문제는 노후 상·하수도관이 땅속에 

널려 있다는 것이다. 공사를 할 때 연약지반·지

질검사를 제대로 안하고 공사를 감행, 부실시공

이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. 시민

들 역시 자연현상 보다는 부실시공 때문인 것으

로 믿고 있다.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

수도관 156만km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3만 

5,000km로 23%를 차지하고 있다. 바로 땅 꺼짐 

위험지대다. 

땅 속에 묻혀 있는 정화조도 예외일 수는 없다. 

특히 이 곳은 학교·유치원·놀이터 등 어린이들

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. 서울시가 지

난해 말 약 7,000여개에 달하는 정화조 맨홀 점

검에 착수했다. 서울시내 개인하수처리시설(정화

조)만도 약 61만개나 된다. 전국적으로 보면 그 

숫자는 천문학적이다. 특히 이 시설은 건축물소유

주 개인의 것이다. 개인이 관리·점검을 해야 하

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. 다만 정화조 청소 시 

안전점검을 의무화 시켜 관리·감독하는 것이 각 

지자체가 할 일이다. 

이 뿐이 아니다. 국민들의 식수가 지나가는 수

도인프라 역시 뚜렷한 노후화 기준도 없이 관리되

고 있다. 수도인프라 노후화 관리는 한 번의 교체

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노후화 기준을 정하

고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, 과학적·체계적으로 

이루어져야 한다. 여하튼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파

손이나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노후관부터 교체작

업이 진행돼야 한다. 국가 이미지와 맞물려 있는 

국가안전의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. 

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분산된 상하수도·전

기 등 각종 지하시설물 정보를 한데 모은 지하공

간정보를 3D(지하공간통합지도)로 통합해 관리·

감독한다고 했다. 정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

야 한다. 시행착오는 있을 수 없다. 그 이유는 지

금 전국 곳곳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다. 지금 

당장은 각자가 발밑을 조심하는 수밖에 뾰족한 방

법이 없다.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 대책반을 꾸리

는 등 호들갑을 떨기에 앞서 사고를 미연에 막을 

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. 그 길은 바로 모두의 

무한한 관심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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